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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공단 노후설비 보수 “철저히”
행자부, 삼양사 폭발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조 … 위반시 강력 사법조치

행정자치부가 4월28일 최근 울산 화학공단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는 등 잇단 화재․폭발

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전국 시․도에 각종 안전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.

전국의 대량 위험물 제조기업은 319개소로 위험물 관리와 용접작업 시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작업

장 환기 설비나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없

지 않다고 행정자치부는 지적했다.

이에 따라 각 기업이 공장이나 작업장은 정전기 방지나 누출체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장을 환기시

키는 한편, 탱크 내부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시행토록 

지시했다.

또 소방관서는 노후설비 보수와 교체를 유도하고 계획․설계 단계부터 기술적 검토에 나서는 등 안전관리를 

지도․감독하고 소방검사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강력히 사법조치토록 했다.

행정자치부는 “각종 화재․폭발사고를 대비해 민관 합동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취약 대

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안전지도도 철저히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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